
『東醫寶鍵』의 陽明病 擺念에 대한 小考

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

李主惠‘李仙蘭‘李容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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通過分析『東醫寶짧』I場明形證用藥탄包括1中景的『傷寒論』在內的主要醫學家對陽明病的獅念, 得

出如下結論;

l. 『東醫寶鍵』的陽明形證用藥킴中以大便秘結寫中ι、, 未使ffl可以覆括陽明病證在內的몹家實這 

/사曉念, 詳細羅列出陽明病的具#在狀, 來給陽明病下T定義. 井未將大便秘結作뭘代表↑生뾰狀, 而

是根握標本關系分없經病탄빠病進行說明, 以뻐肉作寫表, 몹作薦養的表專械念分析其在狀‘ 

2. 觀察給陽明病下定義的醫書, 發現除了f띠景的『傷寒論』 딩其注釋本成無E的『注解傷寒論』以 

外, 都將目짱, 홉乾, 不得眼看f故陽明病代表在狀. 這frp定義方式是從宋到明代的普遍觀.먹. 

3. 在『東醫寶짧』킴中作寫引用畵답的「醫學入門』, 根握標本, 表養樹念對柱狀進行7分類 比其

之前單純的對在狀的꼈述更具有條理性.這可以看做是集當時諸多見解之大成,對病情的分析變的更 

加貝,14:. 選擇『醫學入門』作寫引用書팀, 可以認寫是珠納了킴時的最新見解, #且吸Jl5!:了容易掌握病

.,춤的以}定狀寫主的記述方式. 『醫學入門』就是集j;)、上觀.면寫-體的夫成. 

4. 성太l場病펀中太陽形證用藥進行比較, 觀察病情的主-要觀많, 兩者都追從了『醫學入門』的見解.

{묘是太陽形證用藥沒有大泡圍超出빼景太l傷病的提鋼, 相比之下陽明形證閒藥股沒有引用 f때景的r 

傷寒즙에』, 對徒狀的說明也大相쩔處‘ 

5. 陽明形證用藥펀中沒有引用때景的몹家實親펴, 而是利用微惡寒, , 發熟, i붉, 有퓨, 目현, 휩 

乾, i朝퓨, 閔悔, 滿漫, 狂讀, 不眼等在狀進行說H져, .tt,其掌握陽明病作웠懶뼈흉病, 理解않以熱寫 

主的相픽극f陽明屬性的病病. 

關鍵詞;陽明病,表專,標本

I . 錯 論

* 교신저자 ; 李容때, 尙志大學較 韓종용科大學 原典醫史學敎
室, 033 730 αJ68‘ 

T東醫寶짧』 은 선조 29년에 太l醫 許浚이 왕명 

을 받아 정작 양예수 등과 함깨 편찬한 것으로, 

고려말부터 일어난 향약의 개발정책과 조선 초부 

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에 힘입어 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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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과 우리니라에서 편찬한 고끔의 l짧합와 醫5兌을 

종합 전충하여 만든 책이다, 그 특징적인 띤틀을 

삼펴보면 金元 똥쩔學을 도입하고 『內經』을 중시 

하여 이에 대힌 언구기- 상딩히 이루어져 있다. 

그러니- 원잔인 『內經』을 증시하였으면서도, 이에 

얽매이지 않고 있고, 또한 傷됐에서도 f며景 傷寒

만플 쫓아서 서술하지 않고, 독특한 처1계로 엮어 

나가띤서, {띠景 以後 여러 醫흠추에서 필요한 부분 

윤 벌훼히는 등 맹에 대한 연식이 중국과 다르 

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1) 

여기에서는 『束뽑寶짧』에서 I場明病의 개념을 

서술한 ‘陽明形짧用藥’윤 살펴보고, f뿌景 『{易寒論

』 렛 주요 l짧家플의 陽明病 개념에 내한 견해를 

HJ 교 고찬하여, 『땅뽑‘했짧』의 陽明病 개념에 매 

히여 열아보고자 한다. 

Il. 本論

1. 『東醫寶鐘』 「陽明形證用藥」 2) 

I윈문】 

陽明者, 大陽1폐돼I, 與Jj며채表뿔, 故微惡‘寒, 發熱,

i쐐짚센퍼, 〕쿄훌服解mu易. i붉而有ff者, 宜白虎j易. 뽑 

1퍼本, 띄j홍, 끓乾, 漸ff, 閒j쿄, 滿i휩, 狂調, 宜調뽑承 

氣場.<入|멘> 

。 陽明以!lJL肉之댐1셈表, 뿜府설니臺. 熱在表, &1J 

目출, 不眼, 宜흙根解mt場. 熱入꿇, 則狂펌, 宜調볍 

承氣i易.〈入門>

I해석] :1) 

1) 이주해, r싸짧씬짧』 傷~ 중 太l淑헤어1 대한 그L찬, 상지 
대학:ul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, 때1년 2월, p. 1 본 논문 
은 이 논문의 연장선상에 연구된 것이다 

2) 『짜챔젠짧』 웬푼과 방섬은 1981 년 대성문화사에서 출판 
¥1 r싸뽑J:lfi.없』과 법인분화사애서 윤판펜 『 JIH~'f*용용寶 
짧 』이1λ1 인용하였으나, 필자가 임우 수정한 것도 있다. 

바浚, '*'짧편짧』 「~ii」 , 대성문화사, 서울 1981, p. 246, 
fi↑浚쩍, 짜뽑체짧햄|땐1갖굉찍뽑, 「 l'Jrr'f東짧전f짧 』1 법인 
문화사, 서-완, p. 1004. 

3) 원분이l 대한 해석은 볍언문화사에서 출판된 『 f.H명東짧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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陽明病에서는 大錫이 標가 되논더l 大陽은 nm 
와 表훨핀껴l가 된다. 그퍼므로 많寒이 약간 나고 

혈이 나는데 이것은 씬에 병이 생간 것으로 옳 

恨解llJL場을 쓰고, 갈증이 내면서 땀이 냐는 데는 

白虎場을 쓴다. 뿜는 本이 되므로 여기에 병이 

생기면 눈이 아프고(며짱), 코가 건조해지고(뭘 

乾), ‘뼈熱이 나고 땀이 나며 (湖규), 대변이 막히 

고, 오줌이 잘 니오지 않으며(閒폐), 배가 그득하 

고, 갈증이 나며 u剛휩) 미쳐서 헛소리륜 한다(狂 

5띔), 이 런데는 調입承氣場을 쓴다 <入門>

。 陽明에서 mll최사이는 表가 되고 업)써∼는 흉 

가된다. 그러므로 表에 熟이 있으면 눈이 아프고 

(目쩔) 잠을 자지 못하는데(不1110, 이런데는 寫↑R

解朋i易을 쓰고, 熱이 속으로 뜰어가면 마쳐서 헛 

소리를 하는데(狂꿇) 이 런데는 調뿜承氣場을 쓴 

다.<入門> 

陽明形證用藥은 『東醫寶짧』에서 陽明病에 대 

한 전반적인 정의를 내련 것으로 크게 두 단락 

으로 구성되어 있다. 

첫째 단략은 標本으로 병올 관친한 것이다 陽

明은 大陽이 標가 되 고, 大|쩌은 ”m와 표리 기 된 

다. 그런데 大陽은 五行 중에서 金에 속히고 金

은 껍칠의 의미가 있어, 외부 t~氣가 침입할 때 

에 金부터 침입을 받게 된다 陽明病에 微惡寒,

發熱의 증상이 있는 것은 겉껍질에 뱅이 생낀 

것을 휘 n] 한다. 그라므로 이를 陽明經病으로 본 

것이다. 陽明經病에는 훌根解mu易을 써야 한다고 

처방을 제시하고 있다. 陽明經病의 상태에서 쩌 

氣가 入흉하여 병의 성젤이 化熱하고 잔액을 소 

모하게 되면 갈증이 나면서 땀이 내게 도l 논데, 

이때에는 병이 약간 入專된 것이므로 해熱하는 

白虎場을 처방으로 제시하고 았다. 

만약 本인 맙에 병이 있을 때 目현, 웰乾, ‘빼 

熱 t千出, 大小便 |웹펴, 패j휩, 狂댐 등의 증상이 

있는터], 이라힌 증상은 陽며져맙府로 병이 入홍한 

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

調뿜承氣場을 제시하고 있다. 

겸f짧 』을 참고하여 해석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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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이 陽明病을 標本으로 나눈 것은 足經

絡을 本으로 보고 手經絡을 標로 본 것이다. 

두 번째 단락은 表臺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. 

表를 !lJLI친之間으로 보는데, 表에 병 이 있다면4) 

目짱, 不眼, 의 증상이 나타난다. 表에 병이 있을 

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는 훌根解!lJL場이 제 

시되어 있다. 또한 臺를 뽑府로 보는데, 병이 養

에 있으면 狂禮의 증상이 있고, 사용할 수 있는 

처방으로는, 調뿜承氣場이 제시되어 있다. 

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『東醫寶짧』 에서는 

陽明病을 標本과 表養로 대별하여 서술하고 있 

다. 그러나 그 처방 내용을 보면 陽明의 標인 대 

장에 병이 있을 때나 表인 !lJLI죄에 병이 있을 때 

모두 훌根解!lJLi易을 사용하고 있다. 그리고 本과 

養가 모두 몹府를 의미하며 제시된 처방도 調몹 

承氣場으로 같다. 다만 標本으로 구분하여 설명 

할 때에는 白虎j易證이 더 있을 뿐이다. 그러므로 

『東醫寶짧』에 陽明病을 설명하면서 제시하고 있 

는 標本 表養의 개념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

있다 

2. 뼈景『傷寒論』과의 비교 

뺀景의 『傷寒論』에서 陽明病의 정의는 提鋼에 

해당되는 조문인 “陽明之薦病 뽑家實是也.”에 제 

시되어 있다. 

때景은 陽明病의 자세한 증상을 열거하지 않 

고 봅家實이라고만 제시하고 있는데, 몹家實이 

의미하는 증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『東醫寶

짧』에서 제시하는 陽明形證用藥과 {며景 r傷寒論

』의 陽明病 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 

있다. 

陽明病의 뿜家實에 대해 『傷寒論』에서는 “正

陽陽明, 뿜家實”5), “陽明之웰病 뿜家實”6) 등으로 

4) 『東醫齊짧』원문에서는 ‘熱在表’, ‘熱在養’라고 하였는데 
여기서는 熱을 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. 이는 傷
寒의 太陽病, l場明病, 少陽병 모두에서 發熱이 주된 증 
상이기 때문이다 

5) 予伯海主篇, 『傷뽕金뻐溫病名著集없』, - 成無E 〈注解傷
寒論〉 華夏出}없社, 1997, p. 65. 

6) 手伯海王篇, 『傷댔金|란빼病名著集成』, 〈注따傷寒論〉 

『東醫寶짧』의 陽明病 械念에 대한 小考

기술되어 있다. 

『傷寒論』의 최초 주석가인 成無已는 『注解傷

寒論』에서, “正陽陽明, 뽑家實”에 대하여 쩌가 

陽明經에서 |冊로 틀어와서 大便이 이미 굳어진 

것을 몹家實로 보고 大承氣場을 쓴디7)고 하였고, 

또 “正陽陽明, 뿜家實”의 주석에서는 쩌氣가 띔 

로 들어가 熱毒이 남아서 맺히면, 몹家實이 되는 

것으로, 那氣가 陽明에 있는 것을 몹家實8)이라고 

하였다. 

이러한 것으로 볼 때 成無己는 陽明病의 뿜家 

實을 大便이 굳어진 증상만이 아니라, 陽明에 % 

가 있는 전체적인 증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

있다. 

현대에서도 陽明病의 핍家實 徒狀을 )J융뿜의 

操保를 가리키는 증상만으로 보지 않고, 陽明띔 

에 쩌氣가 들어가서 생긴 증상이라는 의미로 보 

아서 두 가지 증상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는데, 

하나는 操熱이 元盛하여 全身 內外에 가득 차서 

大熱, 大펌, 大규 服洪大 등의 증상이 있고, 陽띔 

에 정체된 것은 없으나, %氣가 치성함을 얄 수 

있는 것으로 內外의 熱證이 중섬이 되는 陽明經

證이고, 하나는 操熱의 쩌氣가 뽑陽에 정체되어 

操保가 되어 陽道가 不通하면서 9명j해1때痛, 不大

便 혹은 댐語 湖熱 등의 증상을 보이는 陽明!빠 

實證이다9) 

이렇게 본다면 『東醫寶짧』의 陽明形證用藥의 

華夏出It&社, 1997, p‘ 65. 
7) 千伯海主篇, 『{易寒金|頁溫病名著集成』, - 〈注따따!!輪〉 
華夏出版社, 1997, p. 65. 
쩌냄陽明經{명入뻐者, 댐之正l傷陽明, 〈중략〉 手足삐lll~然 
ff出者, 此大便E硬也. 大承氣j易主之, ~D是正陽l傷明, 몹 
家實也,

8) 子伯海主篇, 『f찢寒金lili:i닮病名著集成』 <注Wf.jyj똥論〉 華
夏出}없社, 1997, p. 65. 
쩌傳入됩, 熱毒留結, 則띔家%첼. 華f강日; 熱毒入띔핏須 
下去之, 不可짧千뿜中, 是知쩌在l陽明 %뽑家實也 

9) 李倍生主篇, 『f흉寒論』, A民術生出)없社, 북경, 1987, p. 
잃5. 

- 則뺑熱1C極, 充fF全身內外, 짧見大熱, 大범, 大仔, 1派센 
大等, 是봅써빼無浦:itmu帶, 然%氣方9흉可옷LI, 以其%氣쩌­
經, 內外皆熱, 故多有稱|융明經띔者‘ 〈중략〉 再삐빼熱之 
쩌, 與뿜陽!힘i帶相博, **젤j뼈명, 以致O융;효不通, 見)뼈j빼h멋 
빼, 不大便, 甚或l염語, j햄熱等, 多有辦뿜陽明|뻐實;뿜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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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상과 현대적 의미의 띨家實의 개념이 크게 다 

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‘ 

다 만 『束짧1횟썽1함J 외 陽더8形끓用藥에서는 증상 

의 션r딩에 |場明을 大陽및 뿜와 관계된 병으로 

보고 댐木괴 表讓개념음 도입하여 좀 더 자세하 

게 병을 섣명하고 있고, 또한 각 증상벨로 훌根 

Wf.HJU,易, 白虎場, 調업챙〈氣場 등의 구체적인 처방 

까지 제시하여 陽明病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 

도콕 하고 있다. 

3. 明 以前 醫書에 나타난 陽明病에 정의 

에 대한고찰 

陽뼈病을 정의하는데 았어서 역대 醫뿔들은 

f뿌景처럼 l입家펴:으1 증상을 내세우지 않은 것들야 

많디. 

〉사ft ~;따끈 『類5짧펀A품;』에서 足陽B꺼뿜챔이 

t챙。l 생기띤 身熟, 팀;:~, 휩함, 不得i:;-;., 치τUIKi貝 

1등 등의 증상이 나티 L-t고!Ol, 이 러 한 증상은 足陽

明업經의 경릭 유주와 관계있읍올 섣명하고 있 

다11) 

까;;~~:、이 7] 술하고 있는 증상을 『東醫寶짧』에서 

“입l씌木, R쩔, 꾀따, i쾌퓨, I펌펴t, 패;점, 狂짜”라고 

한 것, 그리 고 “熱在表, Qlj 日현, 不UK”이 라 한 것 

고l 비교하여 보변, 엘부 유사점을 찾을 수는 있 

으니 일지히지는 않는다‘ 

金元띠大家 중 劉lj)마n션은 r{셨팽j훈格』 에서 “」

Fl 1꿇明’표’之, |故身熱, 더행, 샘-~i. 4;得URili. ” 121라 

고 하였는더l. 이것은 太陽病에서 “此足太陽將뻐 

之經也”rn라고 맹시한 것과 같지는 않지만, 『類

않活人판J외 갇은 증상플 陽明病으로 본 것이고 

10) *씨싹r 권건핵역, rl~여5’F폐A뽑J, 도서줍판반룡, lg,J.), p. lL 
lliJ傷))L브 0, ft熱, UH,<’ .f.Wt. 끼;↑당J:iA‘ R.-U&1Jl.즙, rJ:t 
ι1%"Jl l'!k:영受해따 

\ 1) 朱J)h:(';, 권건혁역, 「國파꽤A럼fj, 도서출판반룡, 1999 l] 4. 
ι|싸찌꺼1之젠, 從쩌起1 싸於힘, 絡於디, 下II때, 〈중략>, 

1&11\)人身熱, 섭쩌1 !자•It‘ 不김JI:~、, J:I;”ιK>J-”Hf者, 知|場R껴 
찜受’l석 ill. 

12) 劉j피|해, l피Tl써L뽑짜』 f짧!펌빡, A~術11:.wmx퍼ii, ~t~<j(、,
1993, p 540‘ 

13) 1\'IJ에llH. 다l껴;if!~힘C』 傷뤘따샘, 人K.fi\r삭 Hin&패, 北京,
1993, p. 540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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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찬가지로 『東醫寶짧」과 증상 변에셔 일부 유 

사점을 찾을 수 있다‘ 

元의 王好古도 .此事雖知」에서 i場明품을 “身

熱, 目뻗, 홉乾, 不得歐, 不惡風寒而自퓨, 或惡熟,

R~Rτti具長, 白虎場主之.”14)라 하여, T類證活人書

』와 유샤한 증상으로 陽明病을 정의하고 있다. 

그러나 陽B껴病을 陽~fl經의 病이라고 맹시하지도 

않았고, 標本械念이나 表홍풍擬念으로 병을 파악하 

지도 않았다. 

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朱貼과 劉河間 王

好古 등은 주로 陽明病을 足陽明뿜經과 관련시켜 

설명하려 하였논데, 이러한 견해를 앞에서 언급한 

「注解傷寒論』과 비교하여 보면, 『註解傷寒論J에서 

는 몹家實에 주석을 달면서 陽明經보다는 陽明 몹 

어l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

明代의 『f흥寒六書』 와 『흉흉댈入門』 에 이 르면 陽

얘病을 標本, 表훌훌樹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향 

이 뚜렷하다15) 

H셔의 !빠節황이 지은 『傷寒六書』의 「傷寒一提

金卷之四」 중 ‘-짧金六經證;台提法’에서는 自痛,

힘따, 不UK, 微惡* 등의 증상은 足陽明몹經이 

병을 받아- 나타나는 것으로, 가령 먼저 日痛, 惡

寒 身熱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, 陽明經의 本病이 

고, 이후어l i朝熱, 自 ff, 5띔語 등의 증상이 있고, 

목이 마르면서 大便薦이 냐타나면 이것이 바로 

陽明몹뻐標病이라고 하였다_l6) 

r束醫寶짧』의 인용서인『짧땅入門」에서는 陽明

病을 “陽明, Q1J 며痛, 틀홉乾, 不BR:‘” 17〕이리고 정의 

14) f伯海二E힘1, rj:뚱팽金Ii!(溫病名著集成』1 王好남l <此힘 
핵L知〉, 華夏H1版피| ' 19S7, p. 149. 
陽明품1 身熱1 뎌쩍1 옳~rt니 不得폐, 4;惡ID\寒mi§iT, 或펌 
熱, ijlfR.긴 f具長, 白虎?易主之

15) 이주혀11. r東醫寶짧』 f용寒 중 太써까쩍에 대한 고찰, 상지 
대학쿄 대학윈 석샤학위 논문, 2001년 2원1 pp. 9 10. 

16) l쩨節행1 『傷‘'.J)':六쁨』, Af\S衛J며는出↓뻐社, 1없0, pp‘ 
147 148. 
며?샤J, 웠따不眼‘ 微정E‘3뽕, 是足|핑明볍씬受뽑‘ f탱如先起日 
M. 1펌寒융熱꺾;, |평nJlm파本1혀 E後i해熱며 ff, 1영訊發1鳳 大
f혔實者, lE陽~Jl 띔뻐標病, :if.'J놓따IJ.IL, 댐宜急下1 只看消息
며之 

17) 李뼈, 『뽑웰入벼』‘ 대성문화사, 서을, 1982, 傷'ff 쩨病편, 
p. 28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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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주석에서 그 증상과 범주를 자세하게 설명 

하고 있다18). 아울러 陽明病을 標本으로 제시착 

였는데 『東醫寶짧』에서 인용하고 았는 문장으로 

『東醫寶짧』과 거의 다르지 않다)9) 

특히 『醫學入門J에서 기술한 陽明病의 漸念은 

明 이전까지 徒狀 위주이거나, 經絡 개념만을 도 

입하여 셜명한 것에 標本과 表專개념을 포함시켜 

더욱 구체적으로 섣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

m. 結論
T東醫寶짧』의 陽明形證用藥에서 기술하고 있 

는 陽明病의 채념과 때景 『傷寒論』을 비롯한 주 

요 의희가들의 陽明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결 

과 다음과 갇이 결론 내릴 수 있다, 

1‘ 『東醫寶鍵』의 陽明形證用藥은 大便秘結을 중 

섬으모 하꾀, 다른 陽明病證까지 포함하는 것 

으로 해석할 수 있는 뽑家實이라는 명칭 대선 

I場明病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陽明病

을 정의하고 있다, 또한, 대표적인 증상으로 

大便秘結을 내세우기보다는 標本에 의하여 經

病과 I뻐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mu처을 表로 

뿜를 臺로 보는 表홍개념에 의하여 증상을 파 

익하고 았다. 

2. |場明病을 정의 한 醫書를 살펴보면 {띠景의 『傷

18) 李빠, 『醫學入門』 j 대성문화사, 서울, 1982, f융寒 쩨病편 

P‘ 28. 
陽웰明, 爽於二陽之中, 陽氣盛極, 故티陽明. HIKR기f具長, 
長而微洪, 經病, 長때沈數, R빠病‘ 太l鋼따J흉, ~lj不댐 如服
數急、 欲n士흉, 此寒쩌變熱, f휩於陽明 當二三B 發, 以其經
中客째故 김빼, 월띠1:, 身熱者, l앓明主Hill치 %흙, 則身前
皆熱. 不服;홉, 煩盛‘律乾, 뿜氣;MDtl1. 太陽未罷者, 發熱惡
寒‘ 太陽已罷者, 不惡寒而反惡熱, 뼈|흉frll팀, 律따£{更뼈, 或
則狂言, 해之正|場明. 少陽陽明, 쩔滿不大f혔而”펴 或修JJiL
發狂, 或下 !In 댐語, 或g쩌tRI뱃J뼈, JlG,¥111所主 然亦有훌훌寒下 

,fl]‘ 或댔氣結統, 而껑j植?펴者, 不可不5;Q ‘
19) 李빠, 『醫댈入벼』, 대성문화사, 서울, 1982, f장寒 햄病편 

pp. 33 34. 
陽明者, 大陽낌標, 與Hill~表養, 故微惡寒, 發熱, 쩌經病, 
宜휩tR解IJJL揚, i~而有n不때者, 宜白虎껴 뿜寫本, Eli혼, 
옳乾, j햄’규, 뎌j파, i쩌j용, 狂염, 宜調뽑承氣揚, 

『東醫寶盤』의 陽明病 搬念에 대한 小考

寒論』과 이에 주석을 단 成뺑、E의 『注解傷寒

論』외에는 目짱 훌乾 不得眼을 陽明病의 대표 

적인 증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末

부터 明代까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견해 

이다. 

3. 『東醫寶짧』에서 인용서로 밝혀고 있는 r醫學

入門』에서는 標本 表憂 개념에 의하여 증상을 

분류하여 이전의 증상서술보다늪 좀 더 체계 

적인데, 이는 기존의 견해를 집대성하고 병을 

구체화시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용서로 

『醫學入門」을 채택한 것은 당시의 최선 견해 

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와 병을 쉽게 파익할 수 

있는 증상 위주의 서술방삭을 받아틀이되, 이 

틀을 집대성한 『醫學入門』의 견해를 받아들 

였다는 의마를 동λl 에 고려할 수 있다. 

4. 太陽病 의 太陽形證用藥과 비교하여 볼 때 병 

을 보는 주된 관접은 모두 「醫學入門』의 견해 

를 따르고 있다. 그러나 太陽形證用藥은 중경 

의 太陽病 提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내, 

陽明形짧用藥은 件景의 『傷寒論』은 인용하고 

았지도 않고, 증상설명도 매우 다르대. 

5. 陽明形證用藥에서 f뿌景의 몹家實 견해를 인용 

하지 않고, 微惡寒, 發熱, 뼈, 有규, 턴흉, 함­

乾, j朝?子, 閒悔, j剛j룹, 狂꿇, 不~Ii'; 둥의 증싱 올 

사용하여 설명한 것은 陽明病을 職|빠의 病으 

로 파악하가보다는 熱 위주의 陽明의 속성액 

해당하는 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나티 

낸 것으로 볼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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